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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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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샌디에고에서 5년 동안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인이 되었지만 연방수사국 (FBI) 요원으로 30여년간 근무를 한 베테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무척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들려준 경험담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젊은 수사관으로서 FBI에 채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은 중범자를 찾는 출장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인솔하고  같이 출장을 간 FBI 간부는 연방수사국에서 가장 무섭다는 평판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요원이 된지 얼마안된 제 친구분은 FBI요원은 다  엄격하고 무서운 인상을 지녀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 나선 범인은 위험한 범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둘은 한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때에도 완전 무장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제 친구되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무뤂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 본 적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에서 자게 된 무서운 간부 요원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어쩐지 자기의 약한 면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취침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감동을 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간부 FBI요원이 침대 옆에서 무릎을 끓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후로 그는 그 무섭다는 FBI 간부요원에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명령에 더욱 충실히 따르게 되었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신앙심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그도 하루에도 여러번 기도를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가 두 동강이가 되었고 매일 같이 수 많은 인명을 잃고 있던 어려운 처지에서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은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던 매덕스라는 분이 백악관에서 초빙된 손님으로 하룻 밤을 귀빈실에서 묵게 되었었습니다. 밤도 깊었고 고단하기도 하여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매덕스씨에게 들리듯 말듯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호기심에 찬 매덕스씨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나즉한 목소리는 링컨 대통령의 침실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약간 열린 문틈으로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맡는 결정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덕스씨는 어지러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획인을 하는 과정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하루를 지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나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 여기에 있다. 왜?” 그 말 한 마디를 듣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놀러 나가는 아이는 엄마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기도를 준 아이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로 기도를 끝내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좋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가난 하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기, 증오, 앙금, 원망, 실망 등 부정적인 생각을 다 없앤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순화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좋은 기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꾸밈 없는 어린 아이의 기도는 가장 순화된 그리고 때묻지 않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